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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, 2025.2/4분기 GDP성장률(전기비) -0.1% 기록

□ 독일의 2025.2/4분기 GDP성장률(계절조정계열 전기비, 속보치)은 -0.1%로 전분기(0.3%*) 

대비 하락하면서 4분기만(2024.2/4분기 –0.3%)에 다시 마이너스(-)를 기록(7.30일, 독일연방통계청)

* 2025.1/4분기 GDP성장률은 0.2%→ 0.3%로 상향 조정

o 실질임금 상승, 新정부 출범(2025.5월)에 따른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민간

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건설 및 기계・장비 부문의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

1/4분기의 對美조기선적 확대*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**

* 美 관세인상 조치 발표(2025.4월)를 앞두고 주요 對美 수출 품목인 자동차, 트레일러 등의 
先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. Ifo(Economic Forecast Summer 2025, 2025.6월)에 따르면 
2025.1/4분기 독일 GDP성장률(0.3%)의 약 50%는 對美조기선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

** 독일 역외 무역수지(월평균, 계절조정, 억 유로): 2025.1분기 182.9 → 4~5월 177.5

o 생산 증가 등 제조업 부진이 완화*되었으나 그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

서비스업 업황이 다소 둔화**

* 제조업 PMI: 2024.3/4분기 42.1 → 4/4분기 42.8 → 2025.1/4분기 46.6 → 2/4분기 48.6(기준치 50)

** 서비스업 PMI: 2024.3/4분기 51.4 → 4/4분기 50.7 → 2025.1/4분기 51.5 → 2/4분기 48.6(기준치 50)

□ 독일의 2/4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(블룸버그 평균 –0.1%)에 부합한 것이나, 
하반기에는 美 관세인상 영향*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

* EU와 미국은 알루미늄 및 철강(관세율 50%), 항공기(무관세)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미국에 
대한 대부분의 對EU 수입품에 대해 15%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(7.27일)

o EU집행위(2025.5월)는 실질구매력 증가,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가 완만한 

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주요 교역국인 미국・중국의 성장세 둔화,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

등으로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독일의 2025년 GDP성장률이 0.0%가 될 것으로 전망*

* 2025년 GDP성장률(0.0%)에 대한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 전망: 국내수요(+0.9%p), 순수출(-1.1%p)

독일 GDP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1) 독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지수1)

(전기대비, %, %p)

24.2/4 3/4 4/4 25.1/4 2/4
▪GDP성장률 -0.3 0.0 0.2 0.3 -0.1P

(민간소비) 0.1 0.1 0.1 0.3 -

(정부소비) 0.3 0.3 0.1 -0.1 -

(총자본형성) -0.4 0.8 0.6 -0.7 -

(순수출) -0.3 -1.1 -1.1 0.9 -

   주: 1) 업데이트된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8.22일 발표 예정
 자료: 독일연방통계청

   주: 1) 2025.2/4분기는 4~5월 평균 기준
 자료: EU통계청


